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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노인들, 더 이상 뒷방 노인네가 아니다

버스 정류소 나무 밑에 나무의자가 빙둘러 있었다. 나

이 지긋한 노인 셋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

다. 그때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 

왔다. 앉아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금 도착한 이에

게 물었다. 

“웃도리 바꿨어?”

질문을 받은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내밀면서 

말했다. 

“응? 이 묵주?”

“아니 웃도리.”

“웃도리가 하난가.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는 거지.” 

“아니 지난번에 샀다가 한 번 입어보고 맘에 안 들어 바

꾼다고 했던 웃도리 바꿨냐고?”

“응, 그 다음 날 바꿨지.”

그들은 귀가 안 들리는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. 고

국에 와있음을 실감했다. 만일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버

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노인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

다면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까?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

이 절로 지어졌다. 

버스가 도착했다. 버스로 자리를 옮겨서도 그들의 대화

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.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아 

그들과 떨어져 앉았지만 워낙 크게 얘기하는지라 꼼짝 

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. 

“김정은이가 잘하고 있어. 문 대통령이 젊은 애에게 너

무 굽실 거리는 거 아냐?”

“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

지.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

있으니까.” 

“트럼프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.”

“그래도 끌려가지는 않을 거야. 트럼프는.”

“아무튼 대단하지 않아. 백두산에 올라 간 거 아냐.” 

“뭔가 다르긴 달라. 김정은이가 유학파 아닌가.” 

그들은 주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큰소리로 대화를 이

어가고 있었다. 

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옮겨 탄 후 도봉산역에서 내렸

다. 역에서 나오기 전에 한 간이 식당에서 오뎅 한 꼬치

와 김밥 한 줄 사서 뜨거운 오뎅 국물을 마셔가며 그 자

리에서 먹었다. 

역사를 나오니 각종 상점들이 빽빽히 들어차 골목이 형

성된 길이 나왔다. 등산복, 등산용품을 파는 상점부터 각

가지 음식을 파는 식당들 사이를 지났다. 골목을 빠져 나

오자 버스가 다니는 큰길이 나왔다. 

혼자 온 사람, 둘이 온 사람, 서너 명이 온 사람 모두 열심

히 걷고 있었다. 자세히 보니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

람-남녀 할 것 없이- 모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다. 

길가의 벤치들에는 장기 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

고, 주변에 화투판을 벌여 놓고 웃고 떠드는 무리들도 있

었다. 노인들이 집안에 틀여 박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

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 

산길에 접어들어서도 모양은 마찬가지였다. 오가는 사

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고 남녀로 나뉘어 그들의 여

가를 즐기고 있었다.

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2만 명으로 전

체 인구의 14.2%에 달했다.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

중이 7% 이상일 경우‘고령화사회’, 14% 이상이면‘고령

사회’, 20% 이상이면‘초고령사회’로 구분한다. 한국은 

2000년 노인 비중이 7.3%에 이르며 고령화사회에 진입

한 뒤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. 이는 세계에서 유

례가 없는 속도이다. 일본의 경우, 1970년 7%에서 1994

년 14%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데 24년이 걸렸

다. 한국은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

로 예측된다. 미국, 영국 등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

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으로 전망되는 데 견

줘, 한국은 26년에 불과한 셈이다.

‘뒷방 늙은이’라는 말이 있다.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

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 집안의 실권을 자식

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자식들 눈치를 살피며 살

아야 했다. 설사 부모의 현실을 배려해주는 사려 깊은 자

식과 함께 산다 해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. 정년 연장이

나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도 이런 사회 현상으로 말

미암은 것이다. 실제로 일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

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.

요즈음 한국의 노인들은 설사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

더 이상‘뒷방 늙은이’가 되길 거부한다. 아니 오히려 손

자를 돌보거나 자식들의 가사를 돕는 등 당당한 가족 구

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. 또 등산, 수영 등 취미활동도 적

극적으로 영위한다. 

‘늙은이가 뭘 안다고’하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

다. 한국의 노인들은 확고한 소신으로 남은 삶을 멋지게 

살아가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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